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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장관,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유치와 
관련해 스페인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 요청

- 스페인 ‘한국주간’에서 스페인 산업통상관광부 장관, 관광 차관과 면담 -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주간’ 현장에 방문한 문화체육

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7월 11일(현지 시각), 스페인 마리아 레예스 마로토 

산업통상관광부 장관과 만나 양국 간 관광 협력과 교류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유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널리 알렸다. 

  박보균 장관은 “부산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한-

아세안 정상회의 등 국제행사를 개최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 도시이다. 세계

박람회가 부산에서 개최된다면 기후변화, 보건 위기, 첨단기술 양극화 

해소와 같은 국제사회의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라며, 

스페인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레예스 마로토 장관은 “2030 엑스포 후보지들을 면밀하게 검토

했으며, 부산은 강점이 굉장히 많은 후보지라고 생각한다.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페르난도 발데스 관광 차관도 “산업

통상관광부의 관광 차관으로서,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라고 밝혔다. 이어 레예스 마로토 장관과 페르난도 발데스 관광 

차관은 2027년 인정 엑스포를 말라가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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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레예스 마로토 장관은 “양국은 관광 분야의 굉장히 중요한 동반자”

라며, “한국 관광사무소 개설은 내년도 스페인 관광 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이다. 내년 서울에 관광사무소를 개설해 실질적인 관광 협력 확대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보균 장관은 “대다수 한국인들은 스페인을 가보고 싶은 나라, 

다시 찾고 싶은 나라로 꼽고 있다. 양국 간 관광 분야 협력 차원에서 스페인의 

서울 관광사무소 개설을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레예스 마로토 장관은 “이번에 마드리드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한국주간’ 행사와 같은 ‘스페인주간’ 행사를 내년 상반기에 서울에서 개최

하고 싶다.”라는 의사도 표시했다. 이에 대해 박보균 장관은 “그 행사의 

성공을 위해 짜임새 있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